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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은퇴자 56%

룕집 옮길 계획 없어룖

룏60대 은퇴자들은 현금 마련과 주

거 편의를 위해 주택 면적과 비용을

줄인다?룑

이 같은 일반적 통념과 반대되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가 전국 16개 시도 60대 은퇴자 1002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응답

자 중 56.6%는 이주 경험 혹은 계획

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

러 이주 경험이 있는 317명 가운데

주택 면적이나 가격(보증금) 등 비

용을 축소한 사례는 각각 24.6%(면

적)와 33.1%(가격)에 그쳤다. 미래

에셋은퇴연구소는 룏60대 은퇴자의

주거 특징과 시사점룑 보고서에서

룕은퇴자들이 전원생활이나 친족굛지

인과 가까이 살기 위해 활발하게 이

주할 것이란 통념과 반대되는 결과룖

라며 룕60대에 은퇴하더라도 이주 경

험이 없거나 당분간 계획을 세우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룖고 설명했다.

하지만 60대이후에도기존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자산관리 측면에

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미래에셋연구

소 측은 지적했다. 연구소 측은 룕선

제적이고 전략적인 은퇴자산 관리 차

원에서 볼 때 주택 비용 축소를 앞당

겨야한다룖고설명했다. 윤재언기자

노벨경제학상 머튼 MIT교수의 은퇴후 연금설계

희망소득 정한후 위험자산비중조절하라

노벨경제학상수상자인로버트머튼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가 8일서울여의도금융투자협회에서퇴직연금활용법을비롯한은퇴전략을주제로열띤강연을펼치고있다. ＜김호영기자＞

보유 자산굛수익률 늘리는전통방식탈피

無錢長壽대비룏85세이후 장수보험룑필요

1997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머튼 MIT 교수가 지난 10년간 고민

한 문제가 있다. 바로 은퇴 후 살아가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어떻

게 짜느냐다.머튼 교수는 룕한 개인이 평생 동안 일해서 번 소득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은퇴 이후 적절한 자금을 확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룖라면서 룕IQ

가 아주 높은 물리학자도 어려울 정도로 은퇴설계는 힘들다룖고 강조했다.

▶관련기사B3면

지난 8일 머튼 교수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룏은퇴기금

확보를 위한 대응룑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매일경제는 머튼 교수를 만나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그의 연구 결

과를 자세히 들어봤다.

머튼 교수는 기존의 은퇴와 노후설계에 대한 것은 모두 잊고 새로

운 방식으로 접근하라고 조언했다. 은퇴할 때까지 10억원을 모아야

한다는 얘기나, 100에서 내 나이를 뺀 만큼 주식에 투자하라는 조언

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머튼 교수는 그보다는 은퇴 후 자신이 얻고자 하는 소득을 먼저 결

정하고, 여기서부터 거꾸로 내가 얼마를 저축해야 하고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를 선택하라고 주문했다. 보유한 자산을 늘

리고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을 추구하다가는 오히려 너무 많은 리스크

를 감당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머튼 교수는 특히 전 세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급여(DB)

형에서 확정기여(DC)형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의미 있

는 정보를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룕내가 원하는 은퇴 후 소득과 월 저축액, 은퇴 시기를 입력하

면 마치 자동차 계기판을 보듯이 한눈에 달성 가능성을 알 수 있어야

한다룖고 설명했다. 머튼 교수는 룕1977년에는 개인별 맞춤형 은퇴설

계가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기술의 발달로 충분히 가능하다룖고 자신

했다.

머튼 교수는 장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선 장수 보험에 가입할 필

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수 보험은 85세 이후까지 생존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말한다.

노령화 시대 룏무전장수(無錢長壽)룑가 최대의 리스크가 된 만큼 보

험을 통해 이를 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머튼 교수는 은퇴설계가 단지 개인이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의 문제

라고 밝혔다. 그는 룕은퇴자금 마련을 연구한 것은 이것이 현실에서

연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었다룖며 룕이 결정을 내리는 과

정은 수십만 수백만명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룖라

고 강조했다. 이덕주기자


